
서     론

농어목 (Perciformes) 갈치과 (Trichiuridae)에 속하는 갈치 

(Trichiurus japonicus)는 전 세계의 온대와 열대 해역에 분포하

는 난류성 어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해, 남해, 동중국해에서 

흔히 관찰된다 (Kim et al., 2004). 군집을 이루어 회유를 하는 갈

치는 어체가 매우 길고, 측편되어 있으며, 배지느러미와 꼬리지

느러미가 없지만, 균형 유지에 적합한 등지느러미가 매우 발달되

어 있다 (NIFS, 2023). 또한 피·포식자로부터 은신할 수 있는 역

음영, 먹이생물을 쉽게 절단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과 큰 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학적 특징으로 인해 갈치는 특별한 섭

식형태와 섭식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어체를 수직으로 세우고, 
수면을 올려다보며, 먹이생물을 섭식한다. 또한 야행성 어류로 

야간에는 중층과 표층으로 부상하여 활발한 먹이활동을 하고, 주
간에는 저층으로 침하하는 일주기 수직회유를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Munekiyo, 1990).
한국 연근해 어업에서 상업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갈치는 금

지체장, 금어기, TAC 제도와 같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자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양생태계는 기후변화의 가속

화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생태계 내의 생

물들의 종 조성 변화를 야기하고, 새로운 피·포식 관계와 먹이경

쟁 관계의 발생, 자원 분포의 변화로 먹이망 구조와 수산자원 변

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Kang et al., 2012; Park et al., 
2018). 따라서 실효성 있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는 먹이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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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 Composition and Feeding Strategy of Largehead Hairtail, Trichiurus japonicus in the South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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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et composition and feeding strategy of the largehead hairtail, Trichiurus japonicus 
were studied using 375 specimens collected by purse seine, set net fisheries and lure fishing from 
February 2021 to January 2022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The anal length (AL) of these specimens 
was from 3.4~49.0 cm. T. japonicus fed majorly on Fishes (especially Engraulis japonicus) based 
on ranking index (%RI = 99.3). Fishes were the main prey items for all size classes. T. japonicus 
also showed size-related dietary shift from E. japonicus to T. japonicus, Larimichthys polyactis and 
Engraulidae. Fishes were the main prey items for all seasons. The main fish prey during spring and 
summer was E. japonicus, but in the autumn and winter, the E. japonicus portion decreased, and T. 
japonicus, L. polyactis, and Engraulidae portion increased. T. japonicus were specialized feeders with E. 
japonicus as their dominant p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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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고, 생태계 변화를 예측 및 대응할 수 있는 생태학적 정

보의 축적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Jeong et al., 2022). 
특히, 대상 수산자원의 주요 먹이생물, 섭식형태와 섭식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생태계 내의 에너지 흐름과 기능을 파악하고, 기
후변화 및 먹이생물 분포 변화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변

동 가능성이 있는 포식자의 먹이생물을 유추할 수 있으며 (Bax, 
1998), 이는 생태계 내의 종간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는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관리 (Ecosystem-based fishery resource)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Hanna, 1998; Kim and Jeong, 2020).
갈치의 섭식생태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일

본 세토내해 (Hamaoka et al., 2014), 동중국해 (Mammel et al., 
2022) 등에서 수행되었고, 국내에서는 남해 (Huh, 1999)와 서해 

(Seong et al., 2022)에서 수행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수행된 

Seong et al. (2022)의 연구는 서해에서 수행되어 이번 연구와 해

역 차이를 보이며, Huh (1999)의 연구는 남해에서 수행이 되었

지만 약 35년 이상의 과거의 연구자료로 추가 연구 수행을 통해 

자원 상태의 변동 유무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 남해에서 출현하는 갈치의 

위내용물 분석을 통해 1) 주요 먹이생물을 파악하고, 2) 성장과 

계절에 따른 먹이생물 조성, 3) 섭식전략을 조사하였다. 이번 연

구의 결과는 갈치의 섭식형태와 섭식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학적 중요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연구에 사용된 갈치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남

해 연근해에서 루어낚시와 선망, 정치망 어업을 이용하여 야간

에 채집하였다 (Fig. 1). 채집된 시료는 빙장 처리하여 실험실로 

운반 후, 항문장 0.1 cm, 체중 0.01 g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측정

된 개체는 위를 적출하여 10%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하여 해

부현미경 (LEICA L2, LEICA, Wetzlar, Germany) 아래에서 종 

(Species) 수준까지 도감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소화가 진행되

어 종 수준까지 분류가 불가한 먹이생물의 경우에는 문 (Order), 
과 (Family), 속 (Genus) 수준까지 나타내었다.

분석된 먹이생물은 습중량을 0.0001 g 단위까지 측정하였으

며, 위내용물 조성 결과는 공위 상태의 개체를 제외한 후, 아래

의 식을 이용하여 각 먹이생물에 대한 출현빈도 (%F)와 중량비 

(%W)로 나타내었다 (Hyslop, 1980).

%F = Ai/N × 100

%W = Wi/Wtotal × 100

여기서, Ai는 위내용물에서 해당 먹이생물이 발견된 갈치의 개체

수이고, N은 먹이를 섭식한 갈치 총 개체수, Wi는 해당 먹이생물 

중량, Wtotal은 전체 먹이생물 중량이다. 
이후, Hobson (1974)의 식을 이용하여 먹이생물의 순위지수 

(Ranking index, RI)를 나타낸 후, 순위지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순위지수비 (%RI)를 이용하여 먹이생물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RI = %F × %W

 RIi
%RI = -------------× 100
  RI

성장과 계절에 따른 갈치의 먹이생물 조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3개의 크기군 (<20.0 cm; 20.0~25.0 cm; ≥25.0 cm)과 춘

계 (3, 4, 5월), 하계 (6, 7, 8월), 추계 (9, 10, 11월), 동계 (12, 1, 2
월)로 구분하여 위내용물 조성을 분석하였다.

갈치의 섭식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Amundsen et al. (1996)
의 도해적방법 (Graphical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 

Fig. 1. A map showing the trench where Trichiurus japonicus were caught in the South Sea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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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출현빈도 (%F)에 대하여 특정먹이생물우점도 (Prey-specific 
abundance)를 도식화함으로써 나타내고, 먹이중요도 (Dominant 
or rare), 섭식 폭 (Niche width), 섭식전략 (Specialist or general- 
ist)을 분석할 수 있다. 특정먹이생물우점도는 다음의 식을 이용

하여 나타내었다.

 ∑ Si 
Pi = (--------) × 100
 ∑ Sti 

여기서, Pi는 먹이생물 i의 특정먹이생물우점도, Si는 위내용물 

중에서 먹이생물 i의 중량, Sti는 먹이생물 i를 섭식한 갈치 위내

용물 중에서 전체 먹이생물의 중량이다.
도해적방법 그래프 좌측 하부에서 우측 상부까지의 대각선은 

먹이중요도를 나타내는데, 상부에 위치할수록 우점 먹이생물, 하
부에 위치할수록 중요하지 않은 먹이생물이 위치해 있다. 또한 

그래프 좌측 상부에 있는 먹이생물은 포식자 각 개체별 우점 먹

이생물을 나타내며, 우측 상부의 경우에는 포식자 개체군에 의한 

우점 먹이생물을 나타낸다. 수직 축은 포식자의 섭식전략을 나타

내며, 상부에 위치할수록 개체당 섭식한 먹이생물의 종류가 적

어 좁은 섭식 폭을 가지는 섭식특화종 (Specialist feeder), 하부

에 위치할수록 다양한 먹이생물을 섭식하여 넓은 섭식 폭을 가

지는 섭식일반종 (Generalist feeder)인 것으로 판단된다 (Pianka, 
1988). 

결     과

1. 항문장 분포

연구에서 사용된 갈치는 총 375개체이며, 항문장 (Anal length)  
분포는 3.4~49.0 cm 범위로 나타났다 (Fig. 2). 그중에서 

도 20.0~25.0 cm 크기군이 전체 개체수의 56.8%를 차지하여 가

장 우점하였고, 채집된 갈치의 평균 항문장은 23.5±5.0 cm로  

나타났다.

2. 위내용물 조성

연구에 사용된 갈치 375개체 중 공복인 개체는 158개체로 

42.1%의 공복률을 나타내었다. 위내용물이 관찰된 갈치 217
개체의 먹이생물을 분석한 결과 (Table 1), 92.6%의 출현빈도, 
84.5%의 중량비를 차지하여 99.3%의 순위지수비를 보인 어

류 (Pisces)가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로 나타났으며, 분류된 2
과 6종의 어류 중에서 멸치 (Engraulis japonicus)가 가장 우점

하였고, 멸치 다음으로는 갈치 (Trichiurus japonicus)와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가 중요한 먹이생물이었다. 그 외에 난

바다곤쟁이류 (Euphausiacea), 두족류 (Cephalopoda), 새우류 

(Macrura) 등이 출현하였지만 순위지수비 0.7% 이하로 매우 낮

은 비율을 보였다.

Fig. 2. Anal length frequency of Trichiurus japonicus collected in the 
South Sea of Korea.

Table 1. Composition of the stomach contents of Trichiurus japoni-
cus by frequency of occurrence (%F), wet weight (%W) and ranking 
index (%RI) in the South Sea of Korea

Prey organism %F %W RI %RI

Amphipoda 1.8 0.1 0.1 +
Themisto spp. 1.4 0.1
Unidentified Amphipoda 0.5 +

Brachyura 0.9 + + +
Euphausiacea 5.5 0.2 0.9 +

Euphausia spp. 5.5 0.2
Macrura 3.7 0.6 2.3 +

Leptochela gracilis 0.5 +
Leptochela sydniensis 1.4 +
Unidentified Macrura 1.8 0.6

Stomatopoda 0.9 0.1 0.1 +
Cephalopoda 3.7 14.5 53.6 0.7

Loligo sp. 0.5 +
Sepiola birostrata 0.5 +
Todarodes pacificus 0.5 14.2
Unidentified Cephalopoda 2.3 0.3

Pisces 92.6 84.5 7,831.5 99.3
Acropoma japonicum 1.4 1.0
Caelorinchus multispinulosus 0.5 1.1
Engraulidae 3.2 3.3
Engraulis japonicus 22.6 25.4
Larimichthys polyactis 5.5 11.1
Sciaenidae 0.9 0.7
Thryssa kammalensis 0.5 0.7
Trichiurus japonicus 3.7 19.0
Unidentified Pisces 54.8 22.4

Total 100.0 7,888.5 100.0

+ : less tha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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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과 계절에 따른 먹이생물 조성 변화

성장에 따른 먹이생물 조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Fig. 3), 모
든 크기군 (<20.0 cm, 20.0~25.0 cm, ≥25.0 cm)에서 어류가 

98.6% 이상의 순위지수비를 보여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분류된 어류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 cm
와 20.0~25.0 cm 크기군에서 각각 %RI 100.0%와 93.8%를 보

인 멸치가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로 나타났다. ≥25.0 cm 크기군

에서는 갈치가 %RI 51.0%를 보여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이었으

며, %RI 25.0%와 18.6%를 보인 참조기와 멸치과 어류가 갈치 

다음으로 중요하였다. 계절에 따른 먹이생물 조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Fig. 4), 모든 계절 (Spring, Summer, Autumn, Winter)에서 

어류가 98.3% 이상의 순위지수비를 보여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

이었다. 분류된 어류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춘계와 하계에

는 %RI 98.7%와 90.3%를 차지한 멸치가 가장 우점하였고, 추
계에는 순차적으로 %RI 61.0%, 22.2%, 15.5%를 보인 갈치, 멸
치과 어류, 참조기가 주요 먹이생물이었으며, 동계에는 참조기와 

멸치가 각각 49.6%와 48.9%의 순위지수비를 보여 가장 우점하

였다. 계절에 따른 크기군별 먹이생물 조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Fig. 5), 춘계와 하계에는 모든 크기군에서 멸치가 %RI 77.8% 
이상의 값을 보여 가장 우점하였으며, 하계 20.0~25.0 cm 크기

군에서 멸치 다음으로 갈치가 %RI 22.2% 값을 보였다. 추계에는 

≥25.0 cm 크기군만 출현하였으며, 갈치가 %RI 65.6% 값을 보

여 가장 우점하였고, 갈치 다음으로는 멸치과 어류, 참조기, 민어

과 어류가 각각 %RI 23.5%, 9.9%, 1.0% 값을 보였다. 동계에는 

<20.0 cm 크기군은 출현하지 않았으며, 20.0~25.0 cm 크기군에

서는 멸치과 어류가 %RI 73.6%을 보여 가장 우점하였고, 그 다

음으로는 %RI 26.4%의 참조기로 나타났다. ≥25.0 cm 크기군에

서는 참조기가 %RI 49.4%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참조기 다음으

로는 줄비늘치, 청멸, 멸치가 각각 %RI 30.4%, 20.1%, 0.1%로 

나타났다.

4. 섭식전략

갈치의 섭식 폭, 먹이중요도, 섭식전략을 분석한 결과 (Fig. 6), 
그래프 우측 상부에 위치한 어류가 91.8%의 출현빈도와 85.0%
의 특정먹이생물우점도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갈치 개체군에서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로 나타났다 (Fig. 6A). 다음으로는 두족류

가 그래프 좌측 상부에 위치해 있어 일부 개체에서는 중요한 먹

이생물이었으나 출현빈도는 매우 낮았다. 그 외의 먹이생물은 그

래프 좌측 하부에 출현하여 중요하지 않은 먹이생물로 나타났다. 

Fig. 3. Ontogenetic changes in diet composition of Trichiurus japon-
icus caught in the South Sea of Korea based on the Ranking index 

(%RI). T: Total prey item, D: Dominant prey item (fishes).

Fig. 4. Seasonal changes in diet composition of Trichiurus japonicus 
caught in the South Sea of Korea based on the Ranking index (%RI). T: 
Total prey item, D: Dominant prey item (fishes).

Fig. 5. Size classes by seasonal changes in diet composition of Trichi-
urus japonicus caught in the South Sea of Korea based on the Ranking 
index (%RI). Sp: Spring, Su: Summer, Au: Autumn, Wi: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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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점 먹이생물 분석을 위해 출현빈도 1% 이상의 먹이생물을 대

상으로 분석한 결과 (Fig. 6B), 대부분의 개체군에서 54.3%의 출

현빈도와 98.5%의 특정먹이생물우점도를 차지한 어류가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전체의 22.4%
의 개체에서 멸치만을 섭식하여 비교적 높은 우점도를 보였다. 
그 외의 먹이생물은 출현빈도가 낮았거나 그래프 좌측 하부에 

출현하여 비우점 먹이생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이번 연구에서 야간에 채집된 갈치의 주 먹이생물은 어류 중

에서도 멸치가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로 나타났다. 멸치는 표

층부터 수심 약 400 m의 저층까지 분포하며 (Fedorov et al., 
2003), 군집생활을 하는 소형 부어류로 생활사 동안 요각류 

(Copepoda), 난바다곤쟁이류 등의 동물플랑크톤을 주로 섭식한

다 (Yoo and Jeong, 2016; Kim et al., 2017). 멸치의 주요 먹이

원인 동물성 플랑크톤의 대부분은 낮에는 하강하고, 밤에는 섭

식을 위해 표층으로 상승하는 주야수직이동 (Diurnal vertical 
migration)을 하며 (Gaten et al., 2008), 동물성 플랑크톤의 주

야수직이동에 따라 멸치와 같은 소형 부어류 군집이 표층과 저

층을 색이회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황아귀 (Lophius 
litulon), 눈볼대 (Doederleinia berycoides) 등의 중·저층의 포

식자와 고등어 (Scomber japonicus), 삼치 (Scomberomorus 
niphonius) 등의 표층부터 저층까지 유영하는 포식자 등 우리나

라 연근해 대부분의 육식성 어류에게도 멸치는 주요 먹이생물

로 이용되며 (Baeck and Huh, 2003; Lee et al., 2021; Kim et al., 
2022, 2023), 동·식물성 플랑크톤과 상위포식자를 연결해주는 

대표적인 2차 소비자이다 (Jeong et al., 2022). 야행성 어류인 갈

치의 경우에도 야간에는 중층과 표층으로 부상하여 먹이활동을 

하고, 주간에는 수심 약 100 m 이상의 저층으로 하강하는 일주기 

수직회유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omiyasu et al., 2016). 따
라서 갈치의 활동 주기성에 멸치의 수직회유 주기와 경로가 유

사하게 나타나 먹이 가용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먹이 섭식을 위한 형태학적 적응에 의해 야간에 채집된 갈치의 

멸치 섭식은 매우 적합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성장에 따른 먹이생물 변화에서 갈치는 <20.0 cm와 20.0~ 

25.0 cm 크기군에서 멸치가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이었으나,  
≥25.0 cm 크기군에서는 갈치가 가장 우점했고, 참조기 (Lari- 
michthys polyactis)와 멸치과 어류의 섭식률 또한 비교적 높았

다. 이러한 이유는 성장함에 따라 입의 크기와 복강용적의 증가 

및 섭식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Gerking, 
1994), 계절적 먹이생물 변동과 더불어 계절별 출현한 갈치의 크

기군 차이로 판단된다. 계절에 따른 먹이생물 조성 변화에서 춘

계와 하계에는 멸치가 가장 우점한 먹이생물이었고, 추계에 갈

치, 참조기, 멸치과 어류의 섭식이 증가했으며, 동계에는 참조기

와 멸치가 주요 먹이생물로 나타났다. 주요 먹이생물로 나타난 

멸치, 갈치, 참조기, 멸치과 어류의 공통점은 군집을 이루어 회유

를 하는 특성이 있다 (NIFS, 2023). 또한 참조기의 경우 월동을 

위해 서해에서 남해로 남하하고, 월동하는 시기인 추계와 동계 

남해의 자망과 저인망 어업에 주로 어획되며, 출현율이 비교적 

높다 (Jang et al., 2020; Kang et al., 2022). 또한 계절에 따른 크

기군별 먹이생물 조성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성장과 계절에 따

른 갈치의 먹이생물 조성은 1) 계절에 따라 군집을 이루는 주요 

먹이생물의 분포, 2) 계절에 따른 갈치 크기군 조성의 변화, 3) 성
장함에 따른 먹이생물 선택 폭의 증가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Fig. 6. Trichiurus japonicus feeding patterns by (A) prey category, (B) species above 1%: (a, Unidentified fishes; b, Engrualis japonicus; c, Larim-
ichthys polyactis; d, T. japonicus; e, Acropoma japonicum; f, Themisto spp.; g, Euphausia spp.; h, Leptochela sydniensis; i, Engraulidae; j, Unidenti-
fied cephalopods; k, Unidentified shrimp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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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시·공간적 요인에 따른 

환경 생물의 분포 특성 및 먹이 선택성과 소화율에 대해서도 고

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 남해와 수행된 Huh (1999)의 연구와 서해에서 수행된 

Seong et al. (2022)의 연구에서 주요 먹이생물은 멸치로 나타났

고, 동중국해 남부해역에서 수행된 Mammel et al. (2022)의 연

구에서 주요 먹이생물이 깃비늘치 (Benthosema pterotum)로 나

타났다. 깃비늘치의 경우에도 멸치와 유사하게 군집을 이루어 

주야수직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assa et al., 2010). 
따라서 갈치는 군집생활을 하는 소형 부어류를 선호하는 결과

는 선행 연구와 동일하였다. 하지만 이번 연구보다 비교적 작은 

4.7~26.7 cm AL 크기군을 대상으로 수행한 Huh (1999)의 연구

에 의하면 성장함에 따라 갑각류 (요각류, 난바다곤쟁이류, 새우

류)에서 어류로 먹이생물 전환이 이루어졌다. 반면 이번 연구에

서도 항문장 3.4~49.0 cm의 크기군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 
11.1 cm 미만의 개체는 모두 공위로 나타났고, 성장함에 따른 먹

이생물 전환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갈치의 먹이생물 전환 

시기 및 어류 섭식기 (piscivorous stage) 이전의 크기군을 대상으

로 정밀한 연구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Seong et 
al. (2022)의 연구에서는 계절에 따라 참조기와 갈치에서 멸치로 

먹이생물 종이 전환되었고, 하계에 난바다곤쟁이류의 출현빈도

가 매우 높았다. 따라서 계절에 따른 크기군, 수심, 채집시간 등

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섭식생태 연구 수행이 필요하며, 이는 

해당 해역의 건강도 및 출현 생물에 대해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큰 입을 가진 포식자들은 어구 내 섭식 (net feeding)이 이루어

질 가능성을 염두하여 위내용물 분석을 진행한다. 이번 연구에

서 갈치의 위내용물로 갈치가 발견되었으며, 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과 낚시를 이용한 시료채집에서 어획되어 수면으로 

떠오르는 갈치를 또 다른 개체의 갈치가 미병부를 공격 후, 섭식

하는 것을 관찰된 점으로 보아 동종포식 현상은 명확하다고 판

단된다. 갈치의 동종포식 현상은 국내·외의 선행 연구에서도 흔

하게 나타났으며 (Huh, 1999; Hamaoka et al., 2014; Seong et 
al., 2022), 비교적 큰 크기의 갈치가 작은 갈치를 섭식하였고, 전
장 약 30 cm의 비교적 작은 크기군에서도 동종포식 현상이 나

타났다. 동종포식은 개체군의 서식밀도 및 먹이생물의 양과 질

에 영향을 받으며 (Pereira et al., 2017), 일부 육식성 포식자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Baeck and Huh, 2003; Song et al., 
2006), 여러 가지 종류의 동종포식 현상이 있지만, 갈치는 무리

에서 비교적 약한 개체를 섭식하는 종류의 동종포식을 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Hseu, 2003). 하지만 이번 연구와 국내에서 기선

저인망어업을 이용한 Huh (1999)의 연구, 근해안강망과 유자망

을 통해 연구한 Seong et al. (2022)의 연구 모두 갈치의 출현빈

도가 3.7% 이하로 동종포식 빈도 수가 많지 않았다. 반면 후릿그

물을 이용한 Hamaoka et al. (2014)의 연구에서는 4개의 해역 중, 

1개의 해역에서 채집된 갈치의 약 43%에서 동종포식이 관찰되

었고 가장 우점한 먹이생물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 갈치의 동종

포식 생태학적 조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 수행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시료 채집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내용물의 

소화는 진행될 수 있고, 정치망 어업은 어구 내 포식자와 먹이생

물이 일정 시간 밀집된 상태로 갇혀 있어 먹이섭식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rk et al., 2020). 따라서 동종포식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어구 내 섭식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소화율 및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한 후속 연구와 어구·

어법에 따른 위내용물 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야간에 채집된 갈치의 섭식 폭, 먹이중요도, 섭식전략을 분석

한 결과, 대부분의 개체군이 어류를 주로 선호하였으며, 개체당 

섭식한 먹이생물 종류가 적어 좁은 섭식 폭을 가지는 섭식특화

종 (Specialist feeder)으로 판단되었다. 이번 연구의 결과를 종합

하면 갈치는 야간에 어체를 수직으로 세우고, 수면을 올려다보

며, 먹이생물을 섭식하는 특별한 섭식전략으로 인해 섭식이 용이

한 군집성 소형 부어류를 주로 섭식하였으며, 개체당 한 종의 먹

이생물만을 섭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기후변화의 가

속화로 인해 남해의 수온은 1980년대부터 급격히 상승하고 있

다 (Kim et al., 2011). 하지만 이번 연구를 포함하여 약 35년 전 

남해에서 수행된 Huh (1999)의 연구, 서해에서 수행된 Seong et 
al. (2022)의 연구 모두 한국 연근해에서 높은 풍도를 보이는 멸

치가 주요 먹이생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크기군과 계절에 따라 

먹이생물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채집 수심, 시간, 환경 생물

의 분포와 먹이 선택성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세밀한 섭

식생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2022년도 정어

리 군집의 대량 출현과 같은 소형 부어류의 분포 변화 (KOSIS, 
2023) 등과 같은 해양생태계의 변화는 1) 새로운 먹이원으로의 

이용, 2) 동일 먹이원을 이용하는 새로운 먹이경쟁 관계 발생, 3) 
어장의 변화 등 먹이망 구조 및 자원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갈치의 섭식생태 연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남해에서 선망, 정치망 어업과 루어낚시로 야간에 채집된 갈치

는 375개체였으며, 항문장 범위는 3.4~49.0 cm로 나타났다. 갈
치의 주 먹이생물은 어류 중에서도 멸치가 가장 우점하였다. 갈
치는 성장과 계절에 따라 모두 어류를 주로 섭식하였지만, 성장

함에 따라 멸치에서 갈치, 참조기, 멸치과 어류로 우점 먹이생물

이 변화하였고, 계절에 따라 춘계와 하계에는 멸치, 추계에는 갈

치와 참조기, 멸치과 어류, 동계에는 참조기와 멸치가 우점하였

다. 섭식전략 분석에서는 갈치는 먹이생물 종류가 적어 좁은 섭

식 폭을 가지는 섭식특화종으로 판단되었다. 이번 연구와 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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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 남해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 모두 주요 먹이생물은 여전히 

멸치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어리 군집의 대량 출현과 같은 소형 

부어류의 분포 변화는 새로운 먹이원으로의 이용 및 동일 먹이

원을 이용하는 먹이경쟁 관계 발생 등 먹이망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갈치의 섭식생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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